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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전시회
‘오늘로 이어지는 야나기 무네요시의 마음과 시선’ 

-1937년의 ⸢전라기행⸥을 중심으로- 개최
 - 6.18.~8.2. 주일한국문화원에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한국과 

일본을 잇는 상징적인 인물인 야나기 무네요시의 활동을 소개
 - 야나기 무네요시의 전국 공예 필드워크 자료를 현황 조사 결과와 소개

  주일한국문화원(원장 박영혜, 이하 문화원)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여 공익재단법인 일본민예관(관장 후카사와 나오토, 이하 민예관)과 
함께 6월 18일(수)부터 8월 2일(토)까지 ‘오늘로 이어지는 야나기 무네요
시의 마음과 시선 - 1937년의 ⸢전라기행⸥을 중심으로’ 특별기획전을 문화
원 1층 갤러리美에서 개최한다.

  야나기 무네요시는 1937년 도예가 가와이 간지로(河井寬次郞, 1890 - 
1966), 하마다 쇼지(濱田庄司, 1894-1978) 등과 함께 전라도와 경상도의 
공예와 그것을 만들고 사용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위해 필드 워크를 
진행하여 당시의 공예와 장인들을 기려 후년에는 야나기 무네요시를 
중심으로 '지금도 계속되는 조선의 공예'(1947년)란 한 권의 책을 펴냈다. 
이번 전시회는 야나기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일본 민예관 소장의 귀중한 
1930년대 한국공예, 가와이 칸지로, 하마다 쇼지의 작품 외에도 야나기 
무네요시의 육필 원고와 관련 사진 등을 소개하며, 아울러 도몬켄상을 
수상한 사진가 후지모토 다쿠미가 1970녀부터 촬영해온 야나기 일행의 
발자취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사진들도 전시한다. 

  또한 전시 기간 중에는 한일 연구가들의 국제 심포지엄과 사진가 
후지모토 다쿠미의 강연회를 개최하여 야나기 일행이 접하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국 전통 공예의 매력을 소개한다.

  문화원 박영혜 원장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올 해에 
한일 교류에 있어 대표적인 인물인 야나기 무네요시가 동료들과 진행한 
한국 전국의 필드워크를 문화원에서 소개할 수 있어 매우 기쁘며, 전시회
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문화 교류도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오늘로 이어지는 야나기 무네요시의 마음과 시선’ 행사 개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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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붙임  ‘오늘로 이어지는 야나기 무네요시의 마음과 시선’ 행사 개요

□ 행사개요   

ㅇ (행 사 명)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전시회 ‘오늘로 이어지는 

야나기 무네요시의 마음과 시선’ - 1937년의 ⸢전라기행⸥을 중심으로 -

ㅇ (일    시) ’25. 6. 18.(수) ~ 8. 2.(토)

ㅇ (장    소) 주일한국문화원(일본 도쿄)

ㅇ (주    최) 주일한국문화원, 공익재단법인 일본민예관

ㅇ (후    원) 호쿠토시, 호쿠토시교육위원회,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ㅇ (학술협력) 도쿄예술대학 미술학부 예술학과 공예사연구실

ㅇ (전시협력) 후지모토 다쿠미

ㅇ (특별협찬) 공익재단법인 국제문화재단

ㅇ (주요내용) 일본민예관이 소장한 1930년대의 한국공예, 가와이 간지로,
하마다 쇼지의 작품, 한국 전승공예품 작품 등 전시

ㅇ (심포지엄)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조성에 의한 조사 성과 발표

- 일시 : ‘25. 6. 28.(토) 13:00~17:00

- 장소 : 주일한국문화원 한마당홀(2층)

- 내용 : 『지금도 이어지는 조선의 공예』의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한

국 공예의 현황이나 미래에 대해 한일 연구자들이 발표

- 패널리스트 : 가타야마 마비(도쿄예술대학 교수), 다시로 유이치로(도
쿄문화재연구소 연구원), 권혁주(민족문화유산연구원 기획의원), 윤지

향(나주시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장), 황경희(사상생활사박물관 학예

연구사)

ㅇ (강연회) 야나기 무네요시 일행이 거친 한국의 길을 걷다

- 일시 : ‘25. 7. 11.(금) 19:00~20:30

- 장소 : 주일한국문화원 한마당홀(2층)

- 내용 : 1970년부터 한국의 풍토를 촬영해온 후지모토 다쿠미 사진가가 

야나기 일행이 다녔던 장소들을 사진자료와 함께 소개하면서 그들의 

활동을 되집어 본다.



□ 행사포스터   


